
‘생활이’ 꽃피다 ㅣ	독자문예마당

가녀린 코스모스 꽃잎의

싱그러운 꽃내음이

내 주위를 맴돌다

한 걸음 물러나며 

가을이 다가온다

공원 산책길

흐트러진 단풍잎들은

가을바람 타고서

붉은 나비가 되어

에메랄드 빛

파란 하늘로 날아오른다

글. 김보승(일산서구	대화동)

가을 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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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새

가을은 소리 없이

내 곁으로 다가와

여름 그 뜨겁던 정열을 걷어내고

저 멀리서 머물던

아련한 그리움을

가을 편지에 토해내고

살포시 미소 지으며

손짓하는

추억의 아름다운 모습은

저녁노을과 함께

가을 편지를 서서히

붉게 물들여간다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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